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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철학 또는 점술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17-10-23a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 가나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말해서 점쟁이라고 하지만 운명철학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점술가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고국에서는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이 운명철학가들을 대거 찾아가서 앞날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물론 거금을 주고 나오겠지요. 용한 점술가가 노 대통령, 또는 부시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했다든가 뉴 올리온즈의 태풍 재앙을 예언했다는 등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고국에서 “송하비결”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어 지위나 학식의 고하를 막론하고 널리 읽혀졌습니다.한국에서 친구가 보내온 이 책을 열어보니 그럴듯한 에언을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반면에 황당무개한 예언도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에 중동에서 대 전쟁이 일어난 다고 했습니다. 그런 대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락을 침공한 것은 1991년과 2003년이었지 2006년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책에는 부시가 재선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책의 227쪽에 보면 미국 대통령이 괴한의 저격에 의하여 암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로 황당한 예언이며 몹시 무책임한 예언을 담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특히 용하다는 점술가들은 자기들이 예언한 것이 맞았다는 말을 사태가 지난 후에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에언한 것들 중에 맞는 일도 있고 틀린 일도 많습니다. 점술가가 아닌 평민들도 그 정도의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경기에 있어서도 한 사람은 A팀가 이긴다고,  딴 사람은 B팀이 이긴다고 예언을 하면 한 사람의 예언은 적중을 하게 됩니다. 혼자 예언을 하더리도 맞을 확률은 1/2입니다. 예측을 옳게 한 사람은 용하다는 점술가 처럼 행세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앞날을 잘 내다 본다면 왜 그들 중에 로또에 당첨을 하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미래를 그렇게 잘 내다보는 점술가라면 무슨 번호가 당첨될 번호인 지도 알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집에는 점을 치는 소위 점쟁이들이 가끔 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점을 쳐주고 는 쌀을 몇되 정도 받아가곤 했는데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저의 형에 관한 점괘를 어머님이 넣었습니다. 그 때는 해방 직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일정때 쓰던 “경성”이라고 하기도 했고 한국어로 “서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 형의 이름을 부르고 중얼 중얼 하던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경성에서 서울로 갔구나” 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7-8세 밖에 되지 않아던 저에게도 “서울”과 “경성”이 딴 곳으로 알고 있는 무식한 점쟁이임을 알아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점쟁이를 전혀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노스트라무스의 황당한 예언이 구전으로 널리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쌍춘년이라고 해서 결혼과 출산을 세말 전에 하려고 법석을 떠는 동포들이 많은 적도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7일은 7자가 세번 겹쳤다고 해서 그 날의 예식장은 대 성황을 이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럭키 세분이라고 해서 7자를 선호 하듯 중국인들은 8자를 선호합니다. 8자는 중국 발음으로 發자와 같다고 해서 행운이 일어난 다는 뜻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전화 번호도 8자가 들어간 번호를 비싸게 주고 사기도 합니다. 2008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는 데 왜 시작하는 날이 2008년 8월 8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888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동양 인들은 한중일을 통털어서 4자를 싫어합니다. 3국가가 다 4자는 死와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고급 호텔에 가보면 승강기에 4층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방 번호도 4자가 포함된 방번호는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인들은 라스베가스 같은 도박도시에 갈 때에 절대로 책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책과 도박으로 잃는 다는 의미를 갖는 글자가 같은 발음이라고 해서 입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이와 같은 관행이 아무런 신빙성이 없는 황당한 점술일 수도 있고  웃어 넘길 재미있는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인은 이런 지능의 낭비를 멀리해야할 것입니다. 점쟁이, 점술가, 운명철학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끝

